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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어떤 공의회가 보편적인가’라는 논제로 시작하여 공의회 제도의 기원과 

기독교 2천년 동안 개최되었던 보편공의회를 연구한 책이다. 저자에 의하면, ‘보편

공의회’라는 개념은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저자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따라 공의회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

분한다. 첫 번째 유형은 ‘고대의 황제 중심 제국공의회들’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공의회는 8, 9세기까지 개최된 초기 일곱 차례(또는 여덟 차례)의 공의회들이다. 이 

공의회들은 로마가톨릭교회와 정교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다. 이 공의회들은 비잔

틴 황제가 소집했고, 콘스탄티노플과 그 인근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 대

부분이 동방 주교들이었고, 공의회의 결의들은 비잔틴 제국의 법으로 발효되어 교

회 전반에 수용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서방 그리스도교계의 중세 공의회들’이다. 

이 유형의 공의회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교황 중심 공의회’이며, 

다른 하나는 ‘공의회 우위설적 공의회’이다. 전자의 특징은 교황이 주도했고 교회

의 모든 신분들이 참석했으며 정치적 문제들도 다루었다는 것이다. 후자는 그리스

도교계 전체의 회합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세 번째 유형은 ‘근(현)대 가톨릭 교파교

회의 공의회들’이다. 이 유형의 공의회들은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열

되었기 때문에 서방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의회가 아니라 가톨릭교회만의 회합이

다. 이 공의회에서는 주교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요 사제수도회의 대

표자들만 참석권한과 발언권한과 표결권한을 부여받았다.


